
휴브글로벌, 피해보상 마련에 고심
치료비만 수천만원 상당에 2차 피해 확산 … 구미시는 떠넘기기 급급

경북 구미의 휴브글로벌 가스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보상대책을 놓고 구미

시와 휴브글로벌이 고심하고 있다.

구미시는 10월4일까지 파악된 인명피해가 사망자 5명, 부상자 18명이라고 발표했다.

또 91.2㏊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에 가축 1313마리가 기침과 콧물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88

대가 부식되고 건물 외벽도 부식되는 등 기타 피해가 34건이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소방관, 경찰관,

기자, 주민 등 약 600명의 치료비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환자가 늘

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 중단에 따른 인근 회사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구미시는 피해보상 책임이 사고가 발생한 휴브

글로벌에 있다는 입장이다.

휴브글로벌은 10월4일까지 사망자 5명과 보상

합의를 마쳤으나, 2011년 구미공장 매출액이 30억

원에 전체 매출액이 896억원에 불과해 인명피해를

비롯한 농작물과 가축 등의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우선 구미시가 보상한 뒤 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미시 산동면 일대 주민은 피해보상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미시를 상대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미시는 휴브글로벌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보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10월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0월5일까지 피해조사를 마친 뒤 절차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구미시장직을 걸고 시민이 100%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휴브글로벌 신형철 상무는 “지금까지 유족보상이나 사고현장 수습에 주력하느라 다른 피해보상과 관련해 돌

아볼 여건이 안됐다”며 “앞으로 추가 피해에 따른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해 구미시와 정부는 10월5일 오후 5시 범정부 차원의 관련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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